
PTSA, 환경문제로 "최악상황"
공해처리비용 과다 … 동남아 저가품과의 경쟁력도 뒤져

PTSA(Para-Toulene Sulfonamide) 생산기업들이 환경문제와 가격경쟁력 상실로 존립위기에 직면하

고 있다.

특히, 조홍화학은 9 5년 두차례의 가스 누출사고를 일으켜 현재 PTSA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환경문제로 공장을 폐쇄, 개발도상국으로 기술이전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내 생산기업들은 과다한 공해처리비용과 외국기업과의

가격경쟁력 약화라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PTSA 생산량은 9 5년 2 4 2 0톤으

로 9 4년 1 7 5 0톤에 비해 3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생산현황을 보면, 금양이 9 4년 1 0 0 0톤에서 5 0 %

증가한 1 5 0 0톤, 제일물산은 9 4년 5 0 0톤에서 9 5년 8 0 0톤을

생산, 60% 증가율을 보였다. 

9 5년 두차례의 가스누출사고를 일으켜 7월2 5일이후 공장

가동을 중단한 조홍화학은 9 4년 2 5 0톤에 비해 52% 감소한 1 2 0톤 생산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P T S A는 월2 0톤이 내수판매되고 있는데 주로 대한스위스화학, 란토르코리아, 욱성화학, 송원칼라에

서 사용되고 있다.

P T S A는 염안료중간체 40%, 열경화성수지 40%, 플로라민티( P h r o l a m i n - T )에 20% 사용되고 있다.

가격은 C I F기준 톤당 9 5년 2 5 0 0 ~ 2 6 0 0달러를 유지하다 9 6년2월 현재 2 4 0 0 ~ 2 5 0 0달러로 2 0 0달러 하락,

생산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3사는 O E M방식으로 생산, Akzo에 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k z o는 선진국에서 공해산업으로 규정된 P T S A를 8 9년부터 국내3사로 기술이전하면서 9 1년이후 가

동을 완전히 중단했다. 일본의 후지아미드도 9 0년초, 니폰소다는 9 5년 각각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이와달리,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는 생산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선진국과는 큰 대조를 보이

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P T S A를 생산하기 위해 소요되는 과다한 공해처리비용과 동남아 저가품과의 가격경쟁

력에서 점차 뒤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시장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금양 은 P T S A의 자체생산보다는 새로운 유도품을 개발하는데 주

력하고 있으며, 조홍화학도 서울에 위치한 공장을 온산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기존의 생산방식을 탈

피한 신제품 개발을 강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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